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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은 육지환경과 해양환경의 전이대(transition zone)로서 습지, 조간대, 해안사구 등 

다양한 환경들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평형을 유지하며 완충지 역할을 하여 다양한 생물들

의 서식지 등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해빈과 해빈의 퇴적물이 탁월풍 등의 

작용으로 육지쪽으로 이동하여 낮은 구릉 모양으로 쌓여서 형성된 해안사구는 육지와 해

양 사이의 퇴적물 양을 조절하여 해안을 보호하고, 천연의 자연경관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suty, 1988; McLachlan, 

1990).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해안 환경이 인위적, 자연적 여러 요인으로 심각하게 훼손되

고 있는 실정이다.

  파랑이 지배적인 동해안이나 다른 곳의 해빈들에 비해 서해안의 사질 조간대는 조석과 

파랑의 상대적인 작용에 의한 퇴적환경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연구지역은 서해

안 충청남도 지역으로서 인공 제방과 자연제방인 해안사구 지역에  따라서 해빈의 퇴적환

경변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간주되어 태안 몽산포(인공제방)와 안면도 백사장(인공제방), 

삼봉(자연제방; 해안사구) 사질 조간대 3지역을 선정, 비교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지역

의 해안사구는 사질 조간대 즉, 해빈의 퇴적물을 근원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본 연구지역의 

사질 조간대의 퇴적환경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질 조간대와 해안사구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4회 현장조사를 계획하였

고 현재 2회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연구지역의 표층퇴적물은 약 97%이상이 모래(S)

이며 자갈(G)과 실트(Z)는 미량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인공제방 지역과 해안사구 지역

의 표층 퇴적물의 분포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적물의 조직 변수에 있어서

는, 평균입도(mean)가 -0.25～2.56Φ, 분급도(sorting) 0.31～2.04Φ, 왜도(skewness)가 

-0.4～0.64, 첨도(kurtosis) 0.69～1.87로 분포하였다. 연구지역 모두 평균입도는 모래로 

나타났지만 인공제방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안사구가 있는 지역과는 달리 조립한 모래

(coarse sand)가 나타났고 해안사구의 삼봉지역은 세립한 모래(fine sand)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분급도 또한 삼봉 지역이 몽산포와 백사장 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왜도

와 첨도는 3지역에서 모두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위의 현장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주상퇴적물의 연대측정과 연

구지역 조류 패턴의 변화, 항공사진을 이용한 장기적 지형 변화 관찰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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